
노우숙 목사 STP 17기 

목사 안수를 받고 20년쯤 

지날 무렵, 설교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.

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, 

설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,

STP 세미나에 대한 신문기사와

오래전 먼저 이곳에서 공부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 

STP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

이 세미나에서 깨닫게 된 것은

성경은 진주어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, 

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

목사로서 20여년 동안 하나님을 전했기에, 

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.

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.

그리고 

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, 

다음 해 STP 1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.

그 후에 지금까지 나의 목회와 기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

이전의 기도와 달리 

대부분의 시간은

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,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

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

설교에 있어서도 

설교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닌 

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이 나의 고민이 되었습니다.

돌아보면 

그 당시 설교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이 

하나님이 나를 연구소로 불러 

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

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, 은혜였음임을 생각하며 

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.


